One Story A Day

for Early Readers

(Book 12 for December)

1. A Test of Failure

실패의 시험
I failed a test. I felt terrible. It hurt me both inside and

out. I was embarrassed. Just think about it. A smart girl did

not pass the test!   
나는 시험에 낙제를 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나는 속으로도 겉으로도 모두 상처를 받았다. 나는 창피했다. 그냥 생각을 해 보라. 영리한 여자아이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다니!
I cried. I could not sleep. “I was supposed to be at

the top! How will I face my friends at school?” I thought.

I would never be happy again. Never!

나는 울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1등을 했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나는 생각했다. 
나는 다시는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My mom found out about my problem. She said, “So, you failed

a test. But, do you know about another test that is even more

important?”

엄마가 내 문제를 알아차리셨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그래, 너는 시험에 낙제를 했지. 그렇지만 다른, 더 중요한 시험에 관해 알고 있니?”
“What is it?” I looked at my mother, puzzled.

“그게 뭔데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엄마를 보며 물었다.
“It is whether or not you can learn from your mistake,” my mom continued.
“그건 네가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란다.” 엄마가 말을 이으셨다.

“Learning from your mistakes will make you strong. To

me, that is more important than what you scored on a

test.”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준단다. 내게는 그게 네가 시험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단다.”
What my mom said really made me think.

엄마가 말한 것은 나에게 정말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After a few days of struggling, I finally understood

what my mom had said. She was right. I should not pity

myself because of this one bad test. I will walk away from

this a better person.

며칠 동안 애를 쓴 끝에 나는 마침내 엄마가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다. 엄마 말씀이 옳았다. 나는 이 한 번의 잘못 본 시험 때문에 자신을 동정해서는 안 되었다. 나는 이 일을 거쳐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2. Earthquakes
지진
Last week, a terrible earthquake happened in Haiti. It

made Alice and her friends think hard about it.

They asked their science teacher, Mr. Guilton, a simple

question, “What makes the earth shake?”

지난 주에 하이티에서 심각한 지진이 일어났다. 그 일로 앨리스와 친구들은 열심히 생각했다.
아이들은 과학 선생님인 가일턴 선생님께 간단한 질문을 했다. “지구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나요?”  

Mr. Guilton explained it as simply as he could. He said,

“Inside of the earth, there are BIG pieces of rock that are

slowly moving all of the time. When two big pieces hit

each other, they make the earth shake.”

가일턴 선생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구 내부에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늘 천천히 움직이고 있단다. 두 큰 덩어리들이 서로 부딪히면 지구가 흔들리게 된단다.”
Then, he told the class that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live in fear of earthquakes. Long ago, people believed earthquakes

were caused by many different things.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진의 공포를 느끼며 산다고 말씀하셨다. 오래전에 사람들은 지진이 많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고 믿었다.
In India, people believed that the earth was held up

by four elephants. The elephants stood on a turtle. The

turtle stood on a snake. If one of these animals moved,

the earth would shake.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네 마리 코끼리가 지구를 떠받친다고 믿었다. 그 코끼리들은 거북 등 위에 서 있었다. 거북이는 뱀 위에 서 있었다. 이 동물들 중 하나가 움직이면 지구가 흔들린다고 했다.
In Africa, people believed the earth was held up by a

giant. When the giant stopped to give his wife a hug, the earth would shake, causing an earthquake.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한 거인이 지구를 떠받친다고 믿었다. 그 거인이 아내를 껴안으려고 지구를 떠받치는 것을 멈추면 지구가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다.
Today, we know the true cause of

earthquakes. But that doesn’t make

them any less scary or dangerous.

오늘날 우리는 지진의 진짜 이유를 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진이 덜 무섭거나 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다.
3. Broken Ankle
부러진 발목
Dr. Miller broke his ankle. “I don’t understand how I

broke it,” he told his friends. “I was walking in the woods

when I stepped into a hole. But, I don’t think I twisted it

enough to break it.”

밀러 씨는 발목이 부러졌다. “어쩌다 발목이 부러졌는지 이해가 안 가.” 밀러 씨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는 숲을 걷고 있다가 구멍에 발을 디뎠지. 그렇지만 부러질 정도로 발목을 비틀지는 않았다고 생각해.”
“Now you get to see what it’s like to be a patient,” his

wife told him.

“이제 당신은 병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겠군요.” 아내가 밀러 씨에게 말했다. 
Finally, Dr. Miller’s ankle got better and he could walk

normally again.

마침내 밀러 씨의 발목은 나아졌고 밀러 씨는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One day, he said, “I’m going for a walk in the woods

to see if I can figure out how I broke my ankle in that

hole.”

어느 날, 밀러 씨는 말했다. “나는 숲으로 산책을 갈 거야. 내가 그 구멍에서 어쩌다 발목이 부러졌는지 알아 보려고.”
Dr. Miller found the hole. He looked at it from every

angle, but he still couldn’t figure out how he had broken

his ankle.

밀러 씨는 그 구멍을 찾아 냈다. 모든 각도에서 그 구멍을 들여다 보았지만 여전히 어쩌다 발목이 부러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He stuck his foot down the hole. Just then, he slipped

and broke his ankle all over again!

밀러 씨는 발을 구멍 속에 집어넣었다. 바로 그 때 밀러 씨는 미끄러져서 발목을 다시 부러뜨렸다!
4. Shovelling Snow

눈 치우기
Sam always wants to help his parents.

One day, after a snowstorm, he began to shovel the

snow from the balcony while his parents were grocery

shopping. He wanted to surprise them.

샘은 늘 부모님을 돕고 싶어 한다.

어느 날, 눈보라가 친 후, 샘은 부모님이 장을 보러 가신 사이에 베란다에서 삽으로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샘은 부모님을 놀라게 하고 싶었다.

He wore his heavy winter jacket, snow boots, gloves,

and, of course, his warm hat.

샘은 무거운 겨울 재킷, 눈 부츠, 장갑, 그리고 물론 따뜻한 모자를 썼다.
Before long, he got hot. Sweat started running down

his face. He became slower with each move. The snow became heavier.

오래지 않아 샘은 더워졌다. 땀이 얼굴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샘은 한 번 삽질을 할 때마다 더 느려졌다. 눈은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He was getting REALLY tired. “What a job!” he groaned. “How

can someone do this all winter?”

샘은 정말로 피곤해지고 있었다. “정말 힘든 일이군!” 샘은 투덜거렸다. “어떻게 겨울 내내 이걸 할 수가 있지?”
Just then, his parents came

home. Dad saw his son and laughed. “Oh dear, how sweet! But you are wearing too much. Shovelling snow is like doing exercise. You should dress properly.”

바로 그 때 부모님이 집에 오셨다. 아빠가 아들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리셨다. “아 세상에, 착하기도 해라! 그렇지만 옷을 너무 많이 껴입었구나. 눈을 치우는 것은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단다. 옷을 거기에 맞게 입어야 하지.”
Dad took the shovel and helped Sam finish the work in

ten minutes. “Next time,” Sam thought, “I will know how to dress

when I shovel the snow.”
아빠는 삽을 들고 샘이 10분 안에 일을 끝내도록 도와주셨다. “다음번에는.” 샘은 생각했다. “눈을 치울 때 어떻게 입어야 할지 알겠어.”
5. The Christmas Pig
크리스마스 돼지
We live on a farm. We have lots of animals. My favourite

animal is Walter. He is a pig.

우리는 농장에 산다. 우리는 동물들이 많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월터다. 월터는 돼지다.
This Christmas, Dad built a manger for my school’s

Christmas play. A manger is a big box that holds food for

cows. Jesus slept in a manger when he was just born.

이번 크리스마스에 아빠는 학교 크리스마스 연극을 위해 구유를 지으셨다. 구유란 소들을 위한 먹이를 담아 두는 큰 상자다. 예수님은 갓 태어나서 구유에서 주무셨다.
One day, my friends came over to practise singing

Christmas songs. Afterwards, we decided to go for a sleigh ride.

We went out to the barn to get the sleigh.

어느 날, 내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노래들을 부르는 걸 연습하러 우리 집에 왔다. 그 후에 우리는 썰매를 타러 가기로 했다. 우리는 썰매를 가지러 헛간으로 갔다.
Dad opened the big barn door. He turned

on the lights. There, nestled in the manger

full of hay, was a very sleepy Walter. He raised his head. He could barely open his eyes. We all laughed so hard that we nearly fell over.

Walter went right back to sleep. It made us laugh even

harder.

아빠는 큰 헛간 문을 여셨다. 아빠는 불을 켜셨다. 거기에, 건초로 가득한 구유 안에 안락하게 누워 있는 것은 졸음에 겨운 월터였다. 월터가 머리를 들었다. 월터는 간신히 눈을 떴다. 우리는 모두 너무 심하게 웃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월터는 곧장 다시 잠에 빠졌다. 우리를 더욱 심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Since then, he has been known as Walter, the Christmas

Pig.
그 이후로 월터는 크리스마스 돼지 월터로 불린다.
6. IS Bat a Bird? (Ⅰ)

박쥐는 새일까? (Ⅰ)
Long ago, the birds and the land animals had a big war.

The animals were winning, for they had legs and were

very strong.

오래전에 새들과 육지 동물들이 큰 전쟁을 벌였다. 동물들은 다리가 있었고 매우 튼튼한 덕분에 이기고 있었다. 
That’s when Bat went into a cave and hid. He wanted

to see which side was going to win. After many hours,

the land animals finally won the fight.

그 때 박쥐는 동굴로 들어가서 숨었다. 박쥐는 어느 쪽이 이길지 보고 싶었다. 여러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육지 동물들이 싸움에서 이겼다.
When he was sure which side had won, Bat flew out of his cave

and followed the animals.

어느 쪽이 이겼는지 확실히 알게 되자 박쥐는 동굴에서 날아 나와 동물들을 따랐다.
Bear looked at him and said, “Here is a bird. Let’s kill it!”

But Bat cried, “I am not a bird, even though I can

fly like a bird. Look in my mouth. I have teeth. Birds do

not. So, as you can see, I am one of you.”
곰이 박쥐를 보고 말했다. “여기 새가 있다. 이 녀석을 죽이자!”

그렇지만 박쥐는 소리쳤다. “나는 비록 새처럼 날 수 있지만 새가 아닙니다. 내 입을 보세요. 나는 이빨이 있습니다. 새들은 이빨이 없지요. 그러니 보면 아시겠지만 나는 당신네 편입니다.”

The animals talked it over and finally agreed. They

allowed Bat to join them. 
동물들은 상의를 한 끝에 동의했다. 동물들은 박쥐가 자기들 편에 끼도록 허락했다.
7. IS Bat A Bird? (Ⅱ)

박쥐는 새일까? (Ⅱ)
All was well until one day, the

birds returned to fight again.

This time, the birds flew

hard and attacked from the

sky. Once again, Bat hid in

a cave. This time, the birds

won the fight.

다 잘 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새들이 다시 싸우러 돌아왔다. 
이번에 새들은 열심히 날고 하늘에서 공격을 했다. 다시금, 박쥐는 동굴 안에 숨었다. 이번에는 새들이 싸움에서 이겼다.

Bat joined the birds in

victory. One old bird said, “You

are not one of us.” But Bat cried,

박쥐는 승리한 새들 편에 끼어들었다. 한 새가 말했다. “너는 우리와 한 편이 아니야.” 그렇지만 박쥐는 외쳤다.
“I am a bird. I have wings.”

Finally, the birds accepted him.

“나는 새입니다. 나는 날개가 있어요.”
결국 새들은 박쥐를 받아 주었다.

The animals and birds continued to fight for many years.

Each time, Bat hid and waited to see which side won.
동물들과 새들은 몇 년간 계속 싸웠다.

매번 박쥐는 숨어서 기다리면서 어느 쪽이 이기는지 보았다.

Finally, everyone was tired of fighting. Their wise

leaders decided to make peace. But they wondered what

to do with Bat.

결국 모두가 싸우는 데 지쳤다. 양 편의 현명한 지도자들이 평화를 맺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박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했다.
The leaders said, “You have wings, but you are not a

bird. You have teeth, but you are not an animal. Because

of your tricks, you will fly only at night when the birds are

asleep and the animals are hunting.”

지도자가 말했다. “너는 날개가 있지만 새가 아니야. 너는 이빨이 있지만 동물이 아니야. 네가 부린 그 속임수들 때문에 너는 새들이 잠들고 동물들이 사냥하는 밤에만 날아 다니게 될 거다.”
And so it was. Bat was destined to live a

lonely life.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박쥐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8. Knitting

뜨개질
Kelly finished making her snowman. She went inside

Grandma’s warm house. Grandma sat in a chair, knitting

a sweater.

켈리는 눈사람 만들기를 마쳤다. 켈리는 따뜻한 할머니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스웨터를 뜨개질하고 있었다.
Kelly watched her grandma’s knitting needles move

fast. “Click, click,” said the needles.

“Would you like to try?” asked Grandma. “Okay,” said

Kelly.

켈리는 할머니의 뜨개바늘이 재빨리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딸각 딸각” 바늘은 소리를 냈다.
“너도 해 볼래?” 할머니가 물으셨다. “좋아요.” 켈리는 대답했다.
Grandma handed Kelly a set of knitting needles. She guided

Kelly’s fingers through the stitches.

할머니는 켈리에게 뜨개바늘 한 세트를 건네 주셨다. 켈리의 손가락을 이끌어 뜨개질을 가르쳐 주셨다.
Soon, Kelly was knitting by herself. “What are you making, Kelly?”

asked Grandma. “A blanket for my bed,” said

Kelly. She worked, and worked, and worked on her blanket.

But it was way too small for a bed.

“Click, click,” said Grandma’s needles.

곧 켈리는 혼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너는 무얼 만들고 있니 켈리?” 할머니가 물어보셨다. “제 침대에 둘 담요요.” 켈리가 말했다. 켈리는 게속 계속 계속 담요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건 침대에 놓기에는 너무 작았다.

“딸각 딸각” 할머니의 바늘들은 소리를 냈다.

“I changed my mind,” said Kelly. “I’m making a blanket

for my doll.” Kelly worked, and worked, and worked. But

still, her blanket was too narrow to be a doll blanket.

“Click, click,” said Grandma’s needles.

“마음을 바꿨어요.” 켈리가 말했다. “저는 인형을 위한 담요를 만들고 있어요.” 켈리는 계속 계속 계속 일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켈리의 담요는 인형의 담요가 되기에는 폭이 너무 좁았다.
“딸각 딸각” 할머니의 바늘이 소리를 냈다.

Kelly finished the row she was knitting. “I changed my

mind!” exclaimed Kelly as she pulled on her snow boots.

“I made a scarf for my snowman!”
켈리는 자기가 뜨고 있던 줄을 끝냈다. “마음을 바꿨어요!” 켈리는 눈 장화를 당겨 신으면서 외쳤다. “저는 제 눈사람을 위한 스카프를 만들었어요!”

9. Cows and Pigs
암소와 돼지들
Steven’s family was having a fight with their neighbour,

Mr. Philips.

스티븐의 가족은 이웃인 필립스 씨와 싸우고 있다.
Steven looked at his mother. “Why do you have to go

to court?” he asked.

스티븐은 엄마를 보았다. “엄마가 왜 법정으로 가야 해요?” 스티븐은 물었다.
“Because Mr. Philips is angry that our cows ate his

corn,” she told him.

“왜냐하면 필립스 씨가 우리 암소가 당신네 옥수수를 먹었다고 화가 나셨거든.” 엄마가 말씀하셨다.
“But his pigs got into our garden too,” said Steven.

“So, aren’t we even?”

Steven’s mom smiled. She agreed with her son. “We’ll have

to see what the judge says about that,” she told him.
“그렇지만 필립스 씨네 돼지도 우리 정원에 들어오잖아요.” 스티븐이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공평한 것 아니에요?”

스티븐의 엄마가 웃음을 지으셨다. 엄마는 아들의 말에 동의했다. “우리는 판사님이 거기에 관해 뭐라고 말씀 하실지를 보아야 한단다.” 엄마가 스티븐에게 말씀하셨다.

Finally, the court date came. Mr.

Philips said, “Your Honour, that

woman’s cows ate my corn. She

should pay for it.”

마침내 법정에 가는 날이 왔다. 필립스 씨는 이렇게 말했다. “재판장님, 저 여자의 암소가 제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저 여자는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Soon, it was time for Steven’s mom

to speak. “Yes, my cows ate your

corn. But your pigs ate my

wheat,” she said.

곧 스티븐의 엄마가 말할 때가 왔다. “그렇습니다. 제 암소가 당신네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네 돼지들은 내 밀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말했다.
“I would say that makes you both even,” said the judge.

“그러면 당신네 둘이 공평하다는 게 내 판결이오.” 판사가 말했다.
Steven, who was sitting

in the back of the courtroom, smiled. “The judge agrees

with me,” he thought. “Maybe one day when I grow up, I’ll

be a judge.” 
법정 뒤편에 앉아 있던 스티븐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판사님은 나와 생각이 같아.” 스티븐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어른이 되면 나는 판사가 될지도 몰라.”
10. Waiting for Hares

토끼를 기다리기
There once was a farmer who laboured in his fields all

year round.

옛날에 1년 내내 들판에서 노동을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One day, as he was working, a hare came out of

the bushes. Frightened at the sight of the farmer, the

hare started to run. It ran so fast that it smashed into a

tree and died.

어느 날, 농부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토끼 한 마리가 숲에서 나왔습니다. 농부를 보고 겁을 먹은 토끼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너무 빨리 달린 바람에 나무를 들이받고 죽어 버렸습니다.
The farmer brought the hare home. He enjoyed a

wonderful meal with his wife.

The next day, the farmer did not work as hard as

before. He turned his eyes to the bushes from time to

time, hoping to see another hare.
농부는 그 토끼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농부는 아내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다음 날 농부는 전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또 다른 토끼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따금씩 풀숲에 한눈을 팔았습니다.

The whole day passed and

the farmer didn’t see another hare.

하루 온 종일이 지났지만 농부는 다른 토끼를 보지 못했습니다.
He didn’t get much work done either.

The third day, the farmer was not in the mood to work

in the fields anymore. He put his tools aside and sat near

the tree. There, he waited for another hare. Again, no

hare appeared.

농부는 일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농부는 더는 밭에서 일을 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는 농기구를 옆으로 치워 놓고 나무 근처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토끼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토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From then on, every day, the farmer waited beside

the tree. Days passed, and not a single hare showed up.

Meanwhile, his fields became deserted and nothing grew

on them.
그 이후로 매일 농부는 나무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났고 토끼는 단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농부의 밭은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11. Goosebums
소름
Brrrr! It was cold. Dustin fel little bumps all over his skin.  "What are they? he asked his dad when he got home.
부르르르르! 추웠습니다. 더스틴은 피부에 온통 조그만 돌기들이 돋아난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예요?" 더스틴은 아빠가 집에 돌아오시자 물었습니다.
"That is a good question," said  his dad.  "Your skin is very interesting.  Did you know that your skin has thousands of small holes in it?"

"좋은 질문이구나." 아빠가 대답하셨습니다. "피부는 무척 흥미롭지. 네 피부에 조그만 구멍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니?"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Small holes in my skin! That can't be a good thing," thought Dustin.  "Why is my skin covered with small holes?" he asked.

"내 피부에 구멍이 있다니!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더스틴은 생각했습니다. "왜 제 피부가 조그만 구멍들로 뒤덮여 있는데요?" 더스틴은 물었습니다.
"If you get too hot, the holes open a little bit, and salty water comes out to cool you off," explained Dad.

"네가 너무 더워지면, 그 구멍들이 약간 열려서 소금기 있는 물이 밖으로 새어나가 너를 식혀 주지." 아빠가 설명하셨습니다.
"If you get too cold, the holes get small and you feel warmer.  Sometimes, you get cold really fast.  The hole close quickly and you get little pumps all  over your skin.  Those are goosebumps."

"그리고 네가 너무 추워지면, 그 구멍들이 작아져서 너는 더 따뜻하게 느끼게 된단다. 가끔은 정말 금방 추워질 때가 있지. 그럴 때 구멍이 급히 닫히면 네 피부에 온통 작은 돌기들이 생기는 거란다. 그게 소름이지."
Dustin felt better.  It's always good to know how your body works.
 더스틴은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12. Choices
선택들
I ive in Canada, but my family is from Chile, South

America.

나는 캐나다에 살지만 우리 가족은 남아메리카의 칠레 출신이다.
In Chile, my grandfather was a tailor. He worked 50

years making suits for men. He taught my dad to be a

tailor too. My dad has been a tailor for 20 years now.

칠레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재단사이셨다. 할아버지는 남자들을 위한 양복을 만드는 일을 50년 동안 하셨다.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에게도 재단사가 되도록 가르치셨다. 우리 아빠는 이제 20년째 재단사이시다.
One day, I said to my father, “I would like to be a

tailor too.” But my father said, “I became

a tailor because there were

no schools in my little town.

어느 날,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도 재단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나는 우리 조그만 마을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재단사가 되었단다.”
“One of the reasons we

came to Canada was the

schools.” He went on,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et a good

education.”
“우리가 캐나다로 온 이유들 중 하나는 학교였단다.” 아버지는 말을 이으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교육을 받는 거란다.”

He went on, “If you get good marks in school,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in the whole world. Then, if

you want to be a tailor, a doctor, or a pilot, you have the

power to choose.”

아버지는 말씀을 계속하셨다. “네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그 후에, 네가 재단사가 되고 싶든, 의사가 되고 싶든, 아니면 조종사가 되고 싶든, 선택을 할 힘이 생긴단다.”
I realized that my dad is pretty smart. It’s always better

to have choices.

나는 우리 아빠가 매우 영리하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 선택지를 가지는 것이 항상 더 낫다.

13. Not Messy Anymore
더는 지저분하지 않아
My uncle is very messy. One time, my aunt went away

for a few weeks. There was no one to clean up his mess

anymore.

우리 삼촌은 매우 지저분하다. 한 번은 숙모가 몇 주 동안 집을 비우신 적이 있다. 삼촌의 지저분한 것을 치워 줄 사람이 더는 아무도 없었다.  
The days passed, and the house got messier and

messier.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집은 점점 더 지저분해져 갔다.
On Saturday, he was going to a very big football game.

He looked for his ticket. But he could not find it

anywhere.

토요일에 삼촌은 무척 큰 축구 경기에 가기로 했다. 삼촌은 표를 찾았다. 하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He thought, “Well, I’ll just buy a new ticket.” But he

could not find his wallet. After looking for a while, he

found it. He was about to leave when he

realized that he couldn’t find his car key...

or even his key to the house!

삼촌은 생각했다. “음, 그냥 새로 표를 사야겠다.” 그렇지만 지갑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얼마 동안 찾아 다니다가 삼촌은 지갑을 찾았다. 그리고 삼촌은 막 외출하려는 참에 자동차 열쇠... 심지어 집 열쇠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In the end, he missed the game and was very upset.
결국 삼촌은 시합을 놓치고 무척 속이 상하셨다.

When my aunt came home, she found the house perfectly

clean. Surprised, she asked him, “Who cleaned up

the mess?”

숙모는 집에 와서 집이 완벽하게 깨끗한 것을 보셨다. 깜짝 놀라서 삼촌에게 물으셨다. “누가 지저분한 것을 청소했지요?”
They both laughed when he said, “I did! You know

how much I hate a mess!” 
삼촌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두 분은 함께 웃음을 터뜨리셨다. “내가 했어요!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걸 싫어하는지 알죠!”
14. Cooking for Independence

독립을 위한 요리
One day, Terry’s mother said to him, “Terry, why don’t

you learn how to cook?” Terry said, “Can I?”

어느 날, 테리의 엄마가 테리에게 말씀하셨다. “테리, 너는 요리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어떠니?” 테리가 대답했다. “그래도 돼요?”
“Of course,” said his mom. “This is a skill that will

benefit you forever.”

“당연하지.” 엄마가 말씀하셨다. “이것은 네게 언제까지나 도움이 될 기술이란다.”
“Will you teach me then?” Terry asked.

“Sure,” Mom answered.

“그럼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테리가 물었다.
“그럼.” 엄마가 대답하셨다.

That weekend, Terry’s mom explained all the cooking

basics as they prepared a meal together. She told him

that cooking was not complicated at all. “You just need

to measure and mix the right things,” she told him.

그 주말에 테리의 엄마는 식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모든 요리의 기본을 설명하셨다. 엄마는 테리에게 요리가 전혀 복잡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냥 맞는 재료들을 측정하고 뒤섞기만 하면 된단다.” 엄마는 테리에게 말씀하셨다. 
In a way, it is like a science experiment. If you do

everything correctly, the result will be as planned.

She also taught him about safety in the kitchen—

especially around sharp knives and the hot stove.

Under Mom’s helpful eyes, Terry cooked his first simple

meal: a vegetable and rice soup. It tasted very good.
어떻게 보면, 요리는 과학 실험과 같다. 만약 모든 것을 올바로 하면, 그 결과는 계획된 대로 될 것이다. 엄마는 또한 테리에게 부엌에서, 특히 날카로운 칼과 뜨거운 가스 레인지 주변에서의 안전에 관해 가르쳐 주셨다. 테리는 엄마의 도와주는 눈길 아래에서 처음으로 간단한 식사를 요리했다. 채소와 쌀 죽이었다. 그것은 무척 좋은 맛이 났다.
15. Money for A Well
우물을 팔 돈
The teacher is telling the class about a village in Africa.

“They do not have water in their village,” says Ms.

Andress. “Many kids cannot go to school. They must

walk five kilometres to bring water back to their families.”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관해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 사람들은 마을에 물이 없단다.” 안드레스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지. 그 사람들은 가족에게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 5킬로미터를 걸어야 한단다.” 
“Can we help?” ask the children. It is all they can

think about.

“우리가 도울 수 있나요?” 아이들이 묻는다. 아이들은 온통 그 생각뿐이다.
“Yes, we can,” Ms. Andress says. “For only one

hundred dollars, that village can have a well. They can

have water.”

“그럼, 할 수 있지.” 안드레스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겨우 100달러면 그 마을은 우물을 얻을 수 있단다. 물을 얻을 수 있단다.”
The whole class gets excited. “We can have a car

wash,” says Fatima.

온 반 아이들이 들떴다. “우리는 세차를 하면 돼.” 파티마가 말했다.
“Good idea,” says Scott. “We will ask our families to

help.”

“좋은 생각이야.” 스콧이 말했다.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돼.”
“We have water to wash the cars. With the money we

make, we will help the kids in Africa get water too.”

“우리는 세차를 할 물이 있어. 우리가 번 돈으로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That Saturday, the class held a car wash. They made

a big sign: HELP A VILLAGE IN AFRICA.

그 토요일에 반 아이들은 자동차 세차를 했다. 아이들은 커다란 간판을 걸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을 도와주세요.
When people drove by, they saw the sign. Many of

them pulled over to have their cars washed by the

kids.

사람들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간판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아이들에게 세차를 맡겼다.
Everyone worked hard. They collected one hundred

and four dollars to send to Africa.

모두가 열심히 일했다.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보낼 돈을 104달러나 모았다.
16. When Bus Drivers Strike
버스 운전사들이 파업을 할 때
In the middle of December, the bus drivers went on

strike. All over the city, the buses stopped running!

Many people took buses to work, school and

stores. How would they get around without buses?

12월 중순에 버스 운전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도시 전역에서 버스들이 달리는 것을 멈추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학교로 그리고 가게들로 버스를 타고 갔다. 어떻게 버스 없이 돌아다닐 수 있을까?
One woman decided to walk. Every day, she

walked three hours to the store where she worked

as a cashier. She did not want to lose her job. She

did not want to leave customers without service.

한 여자가 걸어 가기로 결심했다. 그 여자는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점으로 매일 세 시간을 걸어 갔다. 그 여자는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다. 손님들이 응대를 못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After three days, a journalist at a local newspaper

wrote an article about the woman. Many people

called the newspaper to offer the woman a ride.

사흘 후에 지역 신문의 한 언론인이 그 여자에 관한 기사를 썼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전화를 걸어 그 여자를 태워다 주겠다고 했다.
She ended up accepting a ride from one of these

people. Finally, she could stop walking long hours in the

cold.

여자는 결국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서 차를 얻어 타기로 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추위 속에서 오랫동안 걷는 일을 그만두었다.
The woman told the newspaper, “I’m so thankful to all

the people in our community. They helped me through

this difficult situation.”

그 여자는 신문에 말했다. “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This example just goes to show what can happen

when people pull together in a time of need.
이 예는 사람들이 힘들 때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17. Clown

광대
It was the annual Christmas parade. Annie was standing

in the crowd. Her neighbour, Mr. Stone, was going to be

in the parade.

연례 크리스마스 행렬이었다. 애니는 군중 속에 서 있었다. 이웃인 스톤 씨가 행렬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다.
Soon, some clowns came along. One ran over and

pulled Annie’s nose. “Maybe someday you’ll have a big

red nose like mine,” he said in a squeaky voice.

Annie stepped back and watched. She didn’t want to

miss seeing Mr. Stone.

곧 광대들이 왔다. 한 광대가 달려와서 애니의 코를 잡아당겼다. “어쩌면 너는 언젠가 나처럼 크고 빨간 코를 갖게 될 거야.” 그 광대는 새된 목소리로 말했다. 애니는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았다. 애니는 스톤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The clown ran back and pulled Annie’s nose again.

Then, he pulled Annie out of the crowd to march with

him.

그 광대는 도로 달려와서 애니의 코를 다시 잡아당겼다. 그 후 애니를 군중에서 끌어 내어 같이 행렬에 참가하게 했다.
“Let me go. I have to look for my friend, Mr. Stone,”

said Annie. The clown laughed and let Annie go.

After the parade, Annie and her family went home.

“놔 줘요. 나는 내 친구인 스톤 씨를 찾아야 해요.” 애니가 말했다. 그 광대는 웃고는 애니를 보내 주었다. 행렬이 끝나고 애니와 가족은 집으로 갔다.
“Did you see me in the parade?” asked Mr. Stone.

“No,” said Annie. “A clown kept coming and bothering

me. I must have missed you.”

“너는 행렬에서 나를 보았니?” 스톤 씨가 물었다.
“아니요.” 애니가 말했다. “한 광대가 계속 와서 저를 귀찮게 굴었어요. 저는 스톤 씨를 놓친 것 같아요.”

“Maybe someday you’ll have a red nose just like

mine,” said Mr. Stone in a squeaky voice.

“어쩌면 언젠가 너는 나처럼 빨간 코를 갖게 될 거다.” 스톤 씨가 새된 목소리로 말했다.
Annie laughed. The clown had been Mr. Stone the

whole time!
애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광대는 스톤 씨였다! 
18. Stray Cat

길 잃은 고양이
Jamie lives on a farm. There is usually plenty of time for

having fun. But today is not a fun day.

제이미는 농장에 산다. 농장에 있으면 보통 재미있게 놀 시간이 아주 많다. 그렇지만 오늘은 재미있는 날이 아니다.
A big car slows down on the road in front of Jamie’s

house. Suddenly, the car door opens. Someone throws a

cat out on the road. Then, the car speeds away.

큰 자동차가 제이미의 집 앞 도로에서 속력을 늦춘다. 갑자기 자동차 문이 열린다. 누군가가 길에 고양이를 내던진다. 그 후 차는 다시 속도를 높인다.
Jamie cannot believe his eyes. Who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The cat has no one to take care of it. Jamie

brings it inside the house. He gives it some milk. He tells

his father what happened.
제이미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다. 누가 이런 짓을 한담? 고양이는 아무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다. 제이미는 고양이를 집 안으로 데려온다. 고양이에게 우유를 좀 준다.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말한다.

“Oh, Jamie,” says Dad. “The people in that car are

not good people.” They are from the city nearby. They

did not want this cat anymore, so they brought it to the

countryside and let it go.”

“아 제이미.”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 차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 사람들은 근처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더는 그 고양이를 원하지 않아서, 시골에 데려와서 놓아 버린 거란다.”
Jamie is very sad. He will take care of this unlucky

cat. But he wants people to know something important.

Pets are our friends. They trust us.

제이미는 무척 슬프다. 제이미는 이 운 나쁜 고양이를 보살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애완동물들은 우리 친구다. 그들은 우리를 믿는다.
If you decide to get a pet, be ready to take care of it.

It’s the right thing to do!

만약 여러분이 애완동물을 키우기로 마음 먹는다면, 그것을 보살필 준비를 하라. 그게 옳은 일이니까!
19. Recipe for Life

삶을 위한 조리법
I love to watch my grandfather cook. He is really good

at it. For many years, he’s had his own restaurant.

One day, I visited him at his restaurant. He made his

favourite meal—stew.

나는 할아버지가 요리하시는 것을 보는 게 좋다. 할아버지는 정말 요리를 잘 하신다.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식당을 가지고 계신다. 어느 날, 나는 할아버지를 식당으로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셨다. 스튜였다.
I asked my grandfather how he made stew. He said,

“Making stew is an adventure. I never know what I am

going to put in it. It is different every time.

나는 할아버지께 어떻게 스튜를 만드는지 여쭈어 보았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스튜를 만드는 것은 모험이란다. 나도 내가 거기에 무엇을 넣을지 결코 알지 못한단다. 매번 달라지지.”
“I use meat, carrots, celery,

potatoes, onions and other

foods I find in the kitchen,”

he said.

“나는 고기, 당근, 셀러리, 감자, 양파와 부엌에서 찾아낸 다른 먹을 것들을 넣는단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But how do you know how

much of everything to put

in?” I asked.
“그렇지만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나는 물었다.

He looked at me. “Making a good stew is like making

a good life. A little bit of this, a little bit of that. But not

too much of anything.”

할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맛있는 스튜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과 같단다. 이것도 약간, 저것도 약간. 그렇지만 무엇이든 너무 많아서는 안 되지.” 
This is a great recipe for good food and a good life!
이것은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인생을 위한 훌륭한 조리법이다!

20. Winter Fun
겨울의 즐거움
Meesha grew up in Africa. When she was five years old,

her family decided to move to Canada.

미샤는 아프리카에서 자랐다. 미샤가 다섯 살일 때 가족은 캐나다로 이민을 오기로 결정했다.
Meesha cried and cried. “I don’t want to go,” she

said. “Canada is cold! I have no friends there.” But her

father said, “You will like living there.”

And so, the family moved.

미샤는 울고 또 울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미샤는 말했다. “캐나다는 추워요! 나는 거기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미샤의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너는 거기 사는 걸 좋아하게 될 거다.”
그리고 가족은 이민을 왔다.

In December, when the first snow fell, Meesha was at

school. She looked out of the window and saw big fluffy

snowflakes falling from the sky.

12월에 첫 눈이 내렸을 때 미샤는 학교에 있었다. 창문 밖을 내다보자 미샤는 커다랗고 팔랑거리는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It is pretty,” Meesha thought. “But it will be very cold

when I walk home today.” She was not happy.

“예쁘다.” 미샤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집으로 걸어갈 때 무척 추울 거야.” 미샤는 행복하지 않았다.
As she prepared to head home, some kids from her

class went outside and started making a snowman.
미샤가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같은 반 아이들 몇 명이 밖으로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She stopped and watched. “Do you want to help us?”

one boy asked. So she joined them.

미샤는 멈추고 구경했다. “너도 도와줄래?” 한 사내아이가 물었다. 그래서 미샤는 그 아이들에게 합류했다.
They made a pretty snowman. They made eyes, ears,

a mouth and a nose. They added a hat. It was fun!
아이들은 예쁜 눈사람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눈, 귀, 입, 그리고 코를 만들었다. 모자도 씌웠다. 재미있었다!

Now Meesha is not afraid of winter anymore. It is

pretty. And there is always something to do.
이제 미샤는 더는 겨울이 겁 나지 않는다. 겨울은 예쁘다. 그리고 늘 무언가 할 일이 있다.
21. When the Fire Happened (Ⅰ)
불이 났을 때 (Ⅰ)
Jessie and her two young sisters lived with their mother

in an apartment building. They moved to the city three

months ago.

제시와 두 여동생은 엄마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았다. 가족은 3개월 전에 도시로 이사를 왔다.
One evening, a fire started on the second floor of

the building. The smoke quickly spread through the whole

building.

어느 날 저녁, 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연기는 순식간에 온 건물로 번졌다. 
The fire alarm rang sharply.

All the people ran out of the burning building. There

was no time to gather valuables. The mother grabbed

only winter jackets for her three children. They ran outside

to safety.

화재 경보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모든 사람들이 건물에서 뛰쳐나갔다. 귀중품을 챙길 시간은 없었다. 엄마는 세 아이를 위한 겨울 재킷들만 겨우 움켜쥐었다. 그들은 안전한 밖으로 뛰쳐나갔다.

Soon, the firefighters arrived. They were trying to control

the fire so that it wouldn’t spread to buildings nearby.

곧 소방수들이 도착했다. 소방수들은 불이 근처 건물로 번지지 않도록 불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었다.
The small fire soon turned into a huge flame. Standing

in horror, the children watched their apartment building

burn for hours. Finally, it collapsed.

조그만 불은 곧 큰 화염으로 변했다. 아이들은 공포에 빠져 자기들의 아파트 건물이 몇 시간 동안 타는 것을 선 채로 지켜보았다. 결국 건물은 무너졌다.
All of a sudden, this family and twelve other families in

the same building were homeless. Their world was turned

upside down.
갑자기 이 가족과 같은 건물의 다른 열두 가족은 집을 잃었다. 그들의 세계는 뒤죽박죽이 되었다.

22. When the Fire Happened (Ⅱ)

불이 났을 때 (Ⅱ)
All the families were put in a hotel for the night. That

immediate help came from the Red Cross office. But

what would happen next? How would they get their lives

back to normal?

모든 가족이 밤을 보내기 위해 호텔에 묵었다. 그 즉각적 원조는 적십자 사무국에서 보낸 것이었다. 그렇지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그들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Many people came to help—their neighbours, friends,

relatives, and strangers. They brought clothes, food,

money and even teddy bears.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다.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은 옷, 음식, 돈, 그리고 심지어 장난감 곰도 가져왔다.
A week later, all the families settled into their newly

rented houses.
일주일 후에 모든 가족이 새로 임대한 집에 자리를 잡았다.

Jessie’s mother told her children, “So many people

have helped us in this disaster. We must never forget what

they have done for us.”

제시의 엄마는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 재난에서 도와주었단다.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해 준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The three children looked at their mom, and they all

understood her.

세 아이는 엄마를 보았고, 모두 엄마의 말을 이해했다.
Right away, they started to make special cards to

thank their classmates for helping them. At the bottom of

their cards, they added this message: Don’t play with fire.

It’s dangerous!
아이들은 곧장 반 아이들에게 자기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특별한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카드 맨 아래에 아이들은 이런 메시지를 덧붙였다. 
불장난을 하지 말렴. 그건 위험해!
23. One Good Turn Deserves Another
도움을 받으면 갚아야 한다
One day, Ant was tired after a long walk. He stopped at

a lake for a drink of water. Suddenly, a strong wind blew,

and he fell into the lake.

어느 날, 개미가 오랫동안 걷고 나서 피곤해졌다. 개미는 물을 마시려고 연못가에 멈췄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개미는 연못에 빠지고 말았다.
Ant cried, “Help, help! I am drowning!” A

dove flying nearby heard the cries. She caught

a leaf and dropped it into the water beside

Ant. Ant climbed on, and rode the leaf

safely to land.

개미는 외쳤다. “구해줘요, 구해줘! 나는 빠져 죽어가요!” 근처를 날고 있던 비둘기 한 마리가 그 외침을 들었다. 비둘기는 나뭇잎을 하나 물어다 그걸 물 위 개미 옆에 떨어뜨렸다. 개미는 거기 올라가 이파리를 타고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했다.
Ant was very grateful to Dove, for

she had saved his life.

개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것에 대해서 비둘기에게 매우 고마워했다.
The next day, there was a man in the forest. He

wanted to set a trap to catch the dove. As everyone

knows, doves are very good to eat.
다음 날, 숲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그 비둘기를 잡으려고 덫을 놓으려 했다. 누구나 알듯이, 비둘기는 매우 맛이 있으니까.

Ant watched the man work. “What

to do? I have to help Dove.”

개미는 남자가 일하는 것을 보았다.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비둘기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Quickly, Ant crawled up the

man’s leg. He bit the man with all his

strength. “Ouch!” cried the man loudly,

his voice echoing in the forest.

재빨리 개미는 남자의 다리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남자를 힘껏 물었다. “아얏!”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치자 남자의 목소리가 숲에 메아리 쳤다.
Dove heard the man’s cries and flew

away to safety. She too was grateful to Ant

for saving her life.
비둘기는 남자의 외침을 듣고는 안전한 곳으로 날아서 도망쳤다. 비둘기 역시 자기 목숨을 구해 준 개미에게 고마워했다. 
24. The Night Before. . .
전날 밤...

Frank and Mary were so excited. Why? It was Christmas

Eve─almost time for Santa Claus to come.

프랭크와 메리는 너무나 들떴다. 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올 때가 거의 다 됐으니까.
“It’s time for bed,” said Dad. “You don’t want to be

late for bed tonight.”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너희는 오늘 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겠지.”
“But wait,” said Mary. “We have to hang up our

stockings!” Mary pulled out four red stockings:

one for Mom, one for Dad, one for Mary and

one for Frank. Dad hung them by the fireplace.

“하지만 기다려 주세요.” 메리가 말했다. “우리는 긴 양말을 걸어야 해요!” 메리는 네 개의 빨간 양말을 꺼냈다,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하나는 메리, 그리고 하나는 프랭크를 위해. 아빠는 양말들을 난롯가에 거셨다.
“I think you’re ready,” said Mom. “You’d better

get to bed.”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구나.” 엄마가 말씀하셨다.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다.”

“But wait,” said Frank. “We have to frost the

cookies and put them on a plate for Santa!”

So, Frank and Mary frosted the cookies.

“I think you’re ready now,” said Dad.

“하지만 기다려 주세요.” 프랭크가 말했다. “우리는 쿠키에 설탕을 입혀서 산타 할아버지를 위해 접시에 놓아야 해요!”
그래서 프랭크와 메리는 쿠키에 설탕을 입혔다.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구나.” 아빠가 말씀하셨다.

“You’d better get to bed,” said Mom again.

“But wait,” said Mary. “We need to write

Santa a note!” Mary wrote a note and

placed it on the table beside the

plate of cookies.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다.” 엄마가 다시 말씀하셨다.

“하지만 기다려 주세요.” 메리가 말했다.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께 쪽지를 써야 해요!” 메리는 쪽지를 써서 쿠키 접시 옆의 식탁 위에 놓아 두었다. 
“Now we’re ready,” said Mary and Frank together.

Frank and Mary went to bed and waited

for Santa Claus and Christmas morning.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었어요.” 메리와 프랭크는 입을 모아 말했다.
프랭크와 메리는 침대로 가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크리스마스 아침을 기다렸다.

25. Santa Claus

산타클로스
Bill had big boots. He stomped around the garden in his

big boots.

He made big steps. “One, two, three, four,

FIVE!”

빌은 큰 부츠가 있었다. 그 큰 부츠를 신고 정원을 쿵쿵 구르며 다녔다.

빌은 성큼성큼 걸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On Christmas Eve, it snowed. Bill

counted his footprints in the snow,

“One, two, three, four, FIVE!”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내렸다. 빌은 눈 위의 발자국을 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But what was this? Bill looked down

and saw lots of very, very big footprints

made by even bigger boots!

그렇지만 이건 뭐지? 빌이 아래를 내려다 보자 더한층 큰 부츠가 만든 아주, 아주 큰 발자국들이 많이 보였다! 
Then, he heard little bells and looked up. Who was that

on the roof? “Ho! Ho! Ho!”

 그 후 빌은 작은 종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지붕 위에 저게 누구지? “호! 호! 호!” 
Wearing very big boots, dressed all in

red, and with a big white beard, Santa

Claus smiled at Bill.

“Ho! Ho! Ho!” laughed Santa.

무척 큰 부츠를 신고 온통 빨간 옷으로 차려입고, 크고 하얀 수염을 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빌을 보며 웃었다.
“The number of footprints you count is the number of

presents you will get!”

“네가 센 발자국의 수는 네가 받을 선물의 수란다!”
Bill smiled at Santa and waved. Then, he turned

around to count the steps,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빌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후 발자국을 세려고 등을 돌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Bill looked up again. Santa was gone, but there was a

big red sack and a note by the porch.

“Merry Christmas, Bill! From SANTA.”

 빌은 다시 올려다 보았다. 산타 할아버지는 가고 없었지만, 현관에는 커다란 붉은 자루와 쪽지가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빌! 산타 할아버지가.”

26. The Moaning Ghost
신음하는 유령
My dad fixes pianos and organs. One night, he asked

me to come with him.

우리 아빠는 피아노와 오르간을 고치신다. 어느 날 밤, 아빠가 내게 같이 가자고 하셨다.
“Oh no!” I thought as I saw the house we were going to.

All my friends and I knew this place was haunted. There

were always strange moaning sounds coming from it.

“아 안 돼!” 나는 우리가 가고 있는 집을 보고 생각했다.
내 친구들 모두와 나는 이곳이 유령이 산다는 걸 알았다. 그 집에서는 늘 이상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Dad, there is a moaning ghost in there!”

We rang the doorbell and went inside. As

we walked in, I could hear that terrible, low moaning sound from before.

“아빠, 거기에는 신음하는 유령이 있어요!”
우리는 초인종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갈 때, 나는 전에도 들은 그 무시무시한, 낮은 신음 소리를 들었다.

“Did you hear that, Dad?” I asked. My dad just

smiled.
“저 소리 들려요, 아빠?” 나는 물었다. 아빠는 그냥 웃기만 하셨다.

In one of the rooms, I could see a very large organ

with long pipes that went to the ceiling. My dad went

around to the back of the organ, closed something, and

the low moaning sound suddenly stopped.

그 방들 중 한 방에서, 나는 천장까지 올라가는 길다란 파이프가 달린 무척 커다란 오르간을 보았다. 아빠는 그 오르간 뒤로 가셔서 무언가를 닫자 낮은 신음 소리가 갑자기 멈추었다.
He said, “The wind was blowing across the top of the

pipes. This caused the organ to make sounds. That was

your famous moaning ghost!”

아빠가 말씀하셨다. “파이프 꼭대기에 바람이 불고 있었단다. 이게 오르간이 소리를 내게 만든 거지. 그게 그 유명한 신음하는 유령이었단다!”
So, it turned out that the moaning ghost was just a

noisy old organ!
그리하여, 알고 보니 그 신음하는 유령은 그냥 시끄러운 낡은 오르간이었다!
27.  Slower Than A Turtle

거북보다 느린
“Hurry up, Millie! You are slower than a turtle today,”

says Alana.

“서둘러, 밀리! 너는 오늘 거북이보다 느리구나.” 알래나가 말한다.
“That’s okay,” replies Millie. “It is not a bad thing to

be as slow as a turtle. Do you know that turtles live to be

200 and even 300 years old?”

“괜찮아.” 밀리가 대답한다. “거북이처럼 느린 건 나쁜 게 아니야. 너는 거북이가 200살까지 그리고 심지어 300살까지 산다는 걸 아니?”
“Wow!” says Alana. “How is that possible?”

“There are many reasons,” says Millie. “But mostly, it’s

because they take their time. They are never in a rush.

They take life easy. People can learn

a lesson from turtles.”

“우와!” 알래나가 말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많은 이유가 있어.” 밀리가 말한다. “그렇지만 대체로 그건 거북이가 서두르지 않기 때문이야. 거북이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 삶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사람들은 거북이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어.

Later, the two girls read about

turtles. They discover that turtles

walk very slowly. They are never

in a hurry to eat. Sometimes,

they take many hours to eat a

good meal. They breathe slowly and get lots of rest.

나중에 두 여자아이는 거북이에 관해 읽는다. 아이들은 거북이가 매우 천천히 걷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북이는 먹을 때도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가끔은 여러 시간을 들여 가며 맛있는 식사를 한다. 거북이는 천천히 숨을 쉬고 휴식을 많이 취한다. 
In winter, they make a big hole in the mud and go to

sleep. Everything gets even slower. When they wake up

in the spring, they begin to move. But, as always, they

move slowly.

겨울에 거북은 진흙 속에 큰 구멍을 파고 잠을 자러 간다. 모든 것이 더욱 느려진다. 거북이는 봄에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늘 그렇듯 거북이는 천천히 움직인다.
That’s the trick.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So

what’s the lesson to be learned from turtles? Don’t get

too excited and live a long life, just like a turtle.
그게 요령이다. 천천히 꾸준히 가다 보면 경주에서 이긴다. 그러면 거북이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오랫동안 살아라, 거북이와 꼭 같이. 
28. The Mixing Bowl

뒤섞는 그릇
There is a legend about the invention of firecrackers.

Over 2000 years ago, a chef in the Chinese army

mixed three powders together in a bowl. He accidentally

dropped the bowl and it burst into beautiful flames.

폭죽의 발명에 관한 전설이 있다.
2000년도 더 전에 중국 군대의 한 주방장이 세 가지 가루를 한 그릇에 놓고 뒤섞었다. 주방장은 실수로 그 그릇을 떨어뜨렸고, 그릇에서는 아름다운 불꽃들이 터져 나왔다.

The chef got excited. He put the powders in a bamboo

shoot. It exploded. BANG! The firecracker was born.

Today, we still play with firecrackers. People use

them during important events such

as festivals and celebrations.

주방장은 들떴다. 주방장은 그 가루들을 대나무 순에 넣었다. 그것은 폭발했다. 빵! 폭죽이 태어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폭죽을 가지고 논다. 사람들은 축제나 기념식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폭죽을 사용한다.
Because firecrackers are

made of explosives, playing

with them can be dangerous.

You can burn or hurt yourself

when you light a firecracker.

Or you could start a fire if the

 firecracker lands on something flammable. But people

still love them.

폭죽은 폭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놀면 위험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폭죽에 불을 붙일 때 화상을 입거나 다칠 수도 있다. 아니면 폭죽이 무언가 불 붙기 쉬운 것에 떨어지면 화재가 날 수도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폭죽을 좋아한다. 
From firecrackers came rockets. Today, we send rockets

deep into space to other planets.

폭죽에서 로켓이 나왔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 깊숙이 있는 다른 행성들을 향해 로켓을 쏘아 보낸다.
So next time you see a rocket take off into space,

think about that little chef and his bowl full of powder. If

only he knew what he had started!
그러니 다음 번에 로켓이 우주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주방장과 가루로 가득한 그의 그릇을 생각해 보자. 그 주방장이 자기가 발명한 것이 무엇으로 이어질지 알았더라면!
29. Good Little Bugs

좋은 조그만 벌레들
My sister can’t stand anything that is not clean. She

washes her hands a lot. Everything has to be clean,

clean, clean!

우리 언니는 깨끗하지 않은 걸 참아 주지 못한다. 언니는 손을 많이 씻는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깨끗하고, 깨끗해야 한다!
I’m not like her. I enjoy touching the earth. I love playing

in the mud!

나는 언니와는 다르다. 나는 흙을 만지는 걸 좋아한다. 진흙탕 속에서 노는 걸 좋아한다! 
When we went for our regular check-ups, the doctor

told us, “Everyone has some bugs or bacteria living on

their bodies. They’re so small that you can’t

even see them.”

우리가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몸 안에 벌레나 세균이 살고 있단다. 그것들은 너무나 작아서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지.”
“Is that true?” I asked,

“Yes. And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 can’t get

rid of them,” said the doctor.
“그게 정말인가요?” 나는 물었다.

“그래. 그리고 얼마나 애를 쓰든, 그것들을 없앨 수는 없단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The doctor explained, “Some types of bacteria can

make you sick. But other types are good, like the ones in

cheese, yogurt, and bread. They make these foods taste

good! Bacteria are even used to make chocolate bars!”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다. “어떤 유형의 세균은 너희를 아프게 만들 수 있단다. 하지만 치즈, 요구르트, 그리고 빵에 들어 있는 것들과 같은 유형들은 너희에게 이롭단다. 그것들은 음식 맛을 좋게 만든단다! 세균은 심지어 초콜릿 바를 만드는 데도 이용되지!”
My sister was not happy to hear this. “Yuck!” she

said. I don’t think she’ll be joining me in the mud any

time soon!

우리 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우웩!” 언니는 말했다. 나는 언니가 빠른 시일 내에 나와 함께 진흙에서 놀 일은 없을 것 같다!

30. Our New Year’s Show
우리의 신년 축하 공연
Our school put on a show to celebrate the New Year.

Each class, from kindergarten to Grade 6, was to do at

least one thing—dancing, singing or poetry reading.

우리 학교는 신년을 축하하기 위해 공연을 열었다. 유치반에서 6학년까지 각 반은 춤, 노래, 혹은 시 낭송 중 적어도 한 가지를 해야 했다.
Who would be in the audience? Of course, there would

be lots of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청중으로는 누가 올까? 물론, 많은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실 것이다. 
The day of the show came. The show started with

the kindergarten class. A group of kids, ages three

to four, got on the stage.

공연 날이 왔다. 공연 시작은 유치반이었다. 세 살에서 네 살까지의 한 무리의 아이들이 무대에 올랐다.
Their teacher held the hand of the first kid. The

rest followed them, hand in hand.

When the music started, all the children

started dancing in their own way. Two

little boys were just

standing there, watching the audience. People applauded to cheer for

them.
아이들의 선생님이 첫 아이의 손을 잡았다. 나머지 아이들도 뒤를 따라 손에 손을 잡았다. 음악이 시작되자 모든 아이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두 꼬마 사내아이는 그냥 가만히 서서 청중을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에게 기운을 주려고 박수를 쳤다.

When the music stopped, the class turned to leave.

But one little girl didn’t want to leave. She wanted to stay

on stage and keep dancing.

음악이 멈추자 반 아이들은 내려가려고 돌아섰지만 한 여자아이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무대에서 계속 춤을 추고 싶어 했다.
People laughed. In the end, the teacher had to carry

the girl off stage.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선생님이 그 아이를 무대에서 안고 내려와야 했다.
Everyone had a good time. It was a lot of fun to have

our own show for the New Year’s celebration!

모두가 좋은 시간을 보냈다. 신년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공연을 여는 것은 무척 재미있었다!
31. Pot of Wisdom
지혜의 항아리
Long ago, when the world was young, a spider was given a pot

containing all the wisdom of the world. Each day, he reached into

the pot and learned something new.

오래전에 이 세상이 젊었을 때, 거미 한 마리가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긴 항아리 하나를 받았다. 그 거미는 매일 항아리에 손을 넣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
But Spider would not share. He wanted to keep all the wisdom to

himself.

그렇지만 거미는 나누려 하지 않았다. 모든 지혜를 혼자서만 가지고 싶어 했다.
Spider made a plan. He began to climb a tall tree. “I will hide the

wisdom pot way up high,” he said. “I will be the wisest one in the

world.”

거미는 계획을 세웠다. 높은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 지혜의 항아리를 높은 곳에 숨겨 놓아야지.” 거미는 말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현명해질 거야.”
As he climbed, he had a lot of trouble. The pot kept getting

stuck in the branches.
나무를 오르는 것은 무척 힘들었다. 항아리가 계속 나뭇가지에 걸리고 있었다.

From below, Spider’s son watched. He called out,

“Tie the pot to your back,

Father. That way, it will be easier to climb.”

거미의 아들이 그 밑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은 외쳤다. “항아리를 등에 메세요, 아버지. 그러면 오르기 더 쉬울 거예요.”
Spider got mad. He thought, “My

young son is wiser than I. I have the wisdom pot, yet

he is wiser.” Spider got very mad and threw the pot to the ground,

breaking it into many pieces. Everyone picked up a piece of

wisdom.

거미는 화가 났다. 거미는 생각했다. “내 아들이 나보다 현명하군. 나는 지혜의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아들이 나보다 더 현명하다니.” 거미는 무척 화가 나서 항아리를 땅에 던져 산산조각으로 깨뜨렸다.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하나씩 가져갔다.
And that is why many people know different things. But no

one has all the wisdom in the world.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것을 알고 있는 이유이다. 그렇지만 아무도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고 있지는 않다. 
